
“2000년 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

니다. 교회는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큰 기쁨을 성탄 시기를 통해 기념합

니다.” 이 시기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다양한 

풍습과 전통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면 바로 ‘구유’겠지요. 

이 구유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과 성 요셉이 늘 함께하고 계십

니다. 루카 복음에 따르면 구세주의 탄생을 목동들에게 

알리며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

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14)라고 천사들

이 노래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천사들, 목동과 양들이 

구유 속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공적으로 세상에 임금으로 드러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 공현 대축일’에 우리는 마태오가 

전하는 성탄 이야기를 듣는데, 이때 등장하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동방의 세 박사를 구유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따라 구유를 꾸미는 등장인물들은 참

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유를 유심히 살펴보면 

소와 나귀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구유에 ‘소’

와 ‘나귀’가 있는 걸까요? 이는 초세기 교부들의 성경 해

석에서 비롯되었답니다. 오리게네스 교부는 루카 복음 

강해에서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이 놓아 

준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라는 이사야서 3장 1절의 말씀을 해

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 주님의 구유를 알지 

못했지만, 부정한 이방인들은 알았습니다”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당신의 아들을 알아보

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며 하

느님은 어떤 마음이

셨을까요? 지금 세상

을 구원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셨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하

느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는 정말 큰 기쁨으로 주

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분께 달려가 경배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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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 안에 소와 나귀는 왜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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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위해서 작아지신 그분께서는 당신의 형제자매들인 가장 작은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내어주기를 바라십니다. … 우리가 아픈 사

람들을 돌볼 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누군가를 도울 때, 또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2018.1.6. 강론


